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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ibularis tertius muscle originates on the medial surface of the fibula and attaches to the proximal 
portion of the fifth metatarsal bon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anatomical basis for the role of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in the mechanism of fifth metatarsal avulsion fracture by classifying the shape and location 
of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in Korean cadavers. For this study, 89 feet were dissected using formalin-fixed Korean 
cadavers. There were 61 male and 28 female, and the average at death age was 78.79±11.00 years. Ercikti’s method 
was applied for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insertion in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and the width of 
the footprint of insertion was measured additionally. As a result,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was type 1 (one-branch) 
in 56% and type 2 (two-branch) in 44%. Tendons were absent in 7 feet (7.9%), type 1a in 2 feet (2.2%), type 1b in 
26 feet (29.2%), type 1c had 16 feet (18.0%), type 1d had 2 feet (2.2%), type 2a had 35 feet (39.3%), and type 2b) 
was 1 feet (1.1%). The width of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attachment site was 15.50±2.12 mm in types 1a, 19.23±
3.91 mm in types 1b, 17.43±3.91 mm in types 1c, 12.22±7.07 mm in types 1d, 20.42±5.12 mm in type 2a, 20.00 

mm in type 2b.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width of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according to gender and side. In 
conclusion, the shape of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contact point would be able to load the proximal attachment part 
of the fifth metatarsal bone. Based on this, we suggest the need for a schematic study or biomechanical study of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in relation to the fifth metatarsal avulsion fracture.

Keywords : Korean cadaver, Ankle, 5th metatarsal bone, Fibularis tertius tendon, Avulsion fracture

Original Article

이 논문은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21R1I1A3056284).
저자 (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 (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February 27, 2023; Revised: March 16, 2023;  
Accepted: March 21, 2023
Correspondence to: 박정현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
E-mail: jhpark@kangwon.ac.kr

http://orcid.org/0000-0002-3162-2297
http://orcid.org/0000-0001-8680-4680
http://orcid.org/0000-0002-8074-0986
http://orcid.org/0000-0002-7288-8622
http://orcid.org/0000-0003-2477-5647
http://orcid.org/0000-0002-2926-4558
http://orcid.org/0000-0001-5686-6047
http://orcid.org/0000-0002-2589-2223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1637/kjpa.2018.31.4.105&domain=pdf&date_stamp=2018-12-30
User
줄 긋기

User
삽입된 텍스트
School of Medicin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User
줄 긋기

User
삽입된 텍스트
School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2     권형욱, 조재호, 최유진, 박광락, 이미정, 김디귿, 박사범, 박정현

서     론

셋째종아리근 (fibularis tertius muscle)은 종아리뼈의 안

쪽면에서 시작하여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에 부착하는 작은 

반깃근이다. 이 근육은 종아리 앞구획 근육으로 분류되며, 부
착하는 위치의 특성에 따라 발목의 발등굽힘과 가쪽번짐의 

보조 근육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긴발가락폄근 

(extensor digitorum longus muscle)의 일부로 여겨진다 [1]. 
셋째종아리근은 인간에게 특이하며, 크기가 다양하고, 일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다 [2]. 
Junger 등 [3]은 근전도 (EMG) 연구를 통해 걸음의 흔듦기 

(swing phase) 동안 셋째종아리근은 긴발가락폄근 및 앞정

강근 (tibialis anterior muscle)과 함께 발의 발등굽힘을 담당

하고, 긴종아리근 (fibularis longus muscle)과 짧은종아리근 

(fibularis brevis muscle)과 함께 발의 가쪽번짐을 담당하는 

것을 밝혀내었고, 이는 인류의 진화에 따른 것으로, 두발보

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셋째종아리근힘줄은 다섯째발허리뼈에 매우 다양하게 부

착하며, 이를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Ercitki 등 [4]은 힘

줄을 1유형 (한갈래)과 2유형 (두갈래)의 2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였고, 하위유형은 세부모양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하였다. 
Olewnik [5]는 힘줄을 띠형태 (band shape)와 부채꼴형태 

(fan shape)로 나누었고, 하위유형을 세부모양에 따라 6가지

로 분류하였고, Joshi 등 [6]은 힘줄을 다섯째발허리뼈부착부

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국인을 대상

으로 한 최다예 [7]의 연구에서는 힘줄의 모양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은 각 인구집단의 셋째종아리근의 형태학적 특성을 밝혀내

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Salem 등 [8]은 발목의 과도한 안쪽번짐이 일어나는 경우 

셋째종아리근이 반대의 강한 가쪽번짐을 유발한다고 하였

고, 이는 가쪽발목의 안정성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보인다. Iceman [9]은 셋째종아리근은 흔하지 않게 발목

의 염좌에 의해서 발목의 앞가쪽통증과 뒤쪽통증에 관여한

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발목관절의 앞가쪽통증과 뒤쪽통증

을 평가할 때 셋째종아리근에 의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eodorou 등 [10]은 CT와 MRI 연구에서 일부 찢김골절

의 골절편에서 셋째종아리근의 섬유가 관찰되었다고 하였

고, 이를 바탕으로 Ercitki 등 [4]은 셋째종아리근이 다섯째발

허리뼈의 찢김골절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셋
째종아리근이 다섯째발허리뼈의 찢김골절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찢김골절은 손상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으며, 짧은

종아리근의 당겨지는 힘에 의해 다섯째발허리뼈 부착부위

의 뼛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Jones [11]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Lawrence와 Botte [12]의 연구에서는 

발의 안쪽번짐이 일어날 때 짧은종아리근과 발바닥널힘줄

가쪽띠의 당겨지는 힘에 의해 찢김골절이 발생한다고 하였

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서 셋째종아리힘줄의 분류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

분치 않은 실정이다. 또한,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부착부위

의 찢김골절의 발병기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셋째종아리힘

줄의 구조적 다양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

고, 셋째종아리근의 형태학적 특성 연구는 짧은종아리근과 

발바닥널힘줄가쪽띠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 시신의 발을 해부하여 셋째종아리

근힘줄 닿는곳의 형태를 분석하였고 한국인의 체질인류학

적 자료를 작성함과 동시에, 다섯째발허리뼈의 찢김골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해부학적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재료

국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에 교육과 연구

용으로 기증된 포르말린으로 고정한 시신 (평균나이 79.2±

11.00세)을 사용하여 89쪽의 발을 해부하였다. 남자가 61쪽, 
여자가 28쪽이었으며, 오른발 43쪽, 왼발 46쪽이었다. 발목

에 손상이나 기형, 과거의 외상과 수술 등의 이상징후가 있

는 시신은 제외하였다 (Table 1).

Table 1. Gender and age distribution of Korean cadavers (n=89)

Age
Gender

Male Female Total

41~50 02 (2.2) 02 (2.2) 04 (4.4)
51~60 00 (0) 00 (0) 00 (0)
61~70 13 (14.6) 01 (1.1) 14 (15.7)
71~80 29 (32.6) 02 (2.2) 31 (34.8)
81~90 11 (12.3) 13 (14.6) 24 (26.9)
91~100 06 (6.7) 10 (11.2) 16 (17.9)

Total 61 (68.5) 28 (31.5) 89 (100.0)

Th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of cadaver (percent)

User
텍스트에 대한 주석
Gender 가 Male과 Female의 중간위에 위치해야 함.

Administrator
스티커 노트
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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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셋째종아리근을 관찰하기 위해 발등부위와 다섯째발허리

뼈주위의 피부 (skin)를 절개하였고, 피부밑조직 (subcutane-
ous tissue)과 근골격계조직 (musculoskeletal tissue)을 차례

로 제거하여 셋째종아리근을 노출시킨 후 닿는곳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시신은 엎드린 자세 (prone position)로, 다리는 

가쪽돌림 (external rotation)하여 발목의 가쪽면이 잘 보이도

록 고정하여 측정하였다. 

1) 셋째종아리근힘줄의 유형 분류

셋째종아리근힘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다섯째발허

리뼈를 기준으로 한 Ercitki 등 [4]의 분류법을 사용하였다. 
셋째종아리근힘줄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힘줄의 개수에 따

라 2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는 6가지 하위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Fig. 1). 1유형은 셋째종아리근힘줄이 한가닥

으로, 1a유형은 셋째종아리근힘줄이 다섯째발허리뼈의 몸

쪽부분에 얇은 형태로 부착한다. 1b유형은 셋째종아리근힘

줄이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부분과 네 번째와 다섯째발허

리뼈사이의 근막에 넓은 형태로 부착한다. 1c유형은 셋째종

아리근힘줄이 네 번째와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부분에 넓

은 형태로 부착한다. 1d유형은 셋째종아리근힘줄이 네번째

발허리뼈의 몸쪽부분에 얇은 형태로 부착한다. 2유형은 셋

째종아리근힘줄이 2가닥으로, 2a유형은 셋째종아리근의 주

힘줄이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부분에 부착하며 보조힘줄이 

짧게 네 번째와 다섯째발허리뼈사이의 근막에 부착한다. 2b
유형은 셋째종아리근의 주힘줄이 다섯째발가락뼈의 몸쪽뼈

의 몸쪽부분에 부착하며 보조힘줄이 길게 다섯째첫마디뼈

의 몸쪽부분에 부착한다.

2)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너비 측정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너비를 측정하기 위해 다섯째발허리

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너비를 측정하였다. 셋째종

아리근힘줄이 부착하는 다섯째발허리뼈를 적출하여 힘줄이 

Fig. 1. Schematic drawing of fibularis tertius tendon. type 1 (1a~1d) and type 2 (2a, 2b).

1a

1c

2a

1b

1d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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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는곳을 색으로 표시한 후, 그 너비를 측정하였다 (Fig. 2). 
측정은 ㄱ자 모양의 자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IBM 
Corporation, Somers,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측

정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좌우와 성별에 따른 차이

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독립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

하였다. 

결     과

1. 셋째종아리근힘줄의 유형 분류

셋째종아리근은 종아리뼈의 안쪽면에서 시작하여, 다섯

째발허리뼈의 몸쪽부분에 부착하였다 (Fig. 3). 셋째종아리

근힘줄은 1유형 (한갈래)이 56%, 2유형 (두갈래)이 44%였

다. 힘줄이 없는 경우가 7쪽이었고 (7.9%), 세부분류로는 1a
유형은 2쪽 (2.2%), 1b유형은 26쪽 (29.2%), 1c유형은 16
쪽 (18.0%), 1d유형은 2쪽 (2.2%)이었으며, 2a유형은 35쪽 

(39.3%), 2b유형은 1쪽 (1.1%)이었다 (Table 2) (Fig. 4).

2.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너비 측정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의 너비는 1a유형

이 15.50±2.12 mm, 1b유형이 19.23±3.91 mm, 1c유형이 

17.43±3.91 mm, 1d유형이 12.22±7.07 mm였고, 제2a유형

이 20.42±5.12 mm, 제2b유형이 20.00 mm였다 (Table 3). 

3. 성별에 따른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의 

너비 비교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의 너비는 남자가 

평균 19.53±4.65 mm, 여자가 평균 18.16±4.75 mm로, 성
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4).

4. 좌우에 따른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의 

너비 비교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의 너비는 오른쪽이 

평균 19.15±4.65 mm, 왼쪽이 평균 19.11±5.14 mm로, 좌
우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Table 5).

Fig. 2. Insertion area of the fibularis tertius tendon (blue footprint).

Fig. 3. A photographs of fibularis tertius tendon in right foot. The red  
dot line means the width of fibularis tertius tendon inserted (to) 5th 
metatarsal bone.

Table 2. Prevalence and classification of fibularis tertius tendon 
according to type (n=89)

Type
N

Male Female Total (%)

Absent 03 (3.4) 04 (4.5) 07 (7.9)
1a 02 (2.2) 00 (0) 02 (2.2)
1b 17 (19.1) 09 (10.1) 26 (29.2)
1c 10 (11.2) 06 (6.7) 16 (17.9)
1d 02 (2.2) 00 (0) 02 (2.2)
2a 26 (29.2) 09 (10.1) 35 (39.3)
2b 01 (1.1) 00 (0) 01 (1.1)

Total 61 (68.5) 28 (31.5) 89 (100)

The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of cadaver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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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한국인 시신을 대상으로 셋째종아리근힘줄의 

해부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이거니와, 셋째종아리근이 다섯째발허리뼈의 

찢김골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해부학

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셋째종아리근힘줄의 유무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셋째종아리근힘줄이 없는 경우는 7.9%로 나타

Fig 4. Photographs of type 1 (1a~1d) and type 2 (2a, 2b). FTT, Fibularis tertius tendon.

A

C

E

B

D

F

Table 3. Width of fibularis tertius tendon according to type

Type Width at insertion point, Mean±SD (mm)

1a 15.50±2.12
1b 19.23±3.91
1c 17.43±3.91
1d 12.22±7.07
2a 20.42±5.12
2b 20.00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Table 4. Difference of fibularis tertius tendon width between male 
and female

Male Female t p

FTT
Width 19.53±4.65 18.16±4.79 1.200 .612

The data are (in mm) presented as mean±SD.
FTT, Fibularis tertius tendon.

Table 5. Difference of fibularis tertius tendon width between right 
and left feet

Right Left t p

FTT
Width 19.15±4.26 19.11±5.14 .030 .976

The data are (in mm) presented as mean±SD.
FTT, Fibularis tertius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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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Maeseneer 등 [13]은 초음파를 통한 연구에서 셋째종

아리근힘줄이 없는 비율이 10%라고 하였다. 터키인을 대상

으로 연구되어진 Ercitki 등 [4]은 4.5%, 인도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Joshi 등 [6]은 10.45%, 벨기에인을 대상으로 연

구되어진 Witvrouw 등 [2] 은 18.5%의 비율로 셋째종아리

근힘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셋째종아리근힘줄

의 유무는 인구집단 간에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셋째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형태를 분류

하였다. Maeseneer 등 [13]은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부착부위

는 넷째와 다섯째발허리뼈, 다섯째발가락뼈의 몸쪽뼈의 몸

쪽부분에 부착한다고 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셋째종아리근

힘줄 닿는곳의 형태에 대한 설명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Ercitki등 [4]의 분류법을 사용한 것은, 다섯

째발허리뼈의 셋째종아리근힘줄 부착부분을 형태에 따라 1
유형 (힘줄이 한갈래)과 2유형 (힘줄이 두갈래)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너비에 따라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
는, 다섯째발허리뼈의 찢김골절에 셋째종아리근힘줄이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초해부학 연구에 적합하였기 때

문이다. 
본 연구 결과 셋째종아리근힘줄이 1갈래가 56%, 2갈래가 

44%였다. Ercitki 등 [4]의 연구에서는 1갈래가 90.4%, 2갈

래가 9.6%로 나타났으며, 최다예 [7]의 연구에서는 1갈래가 

81.48%, 2갈래가 18.52%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는 다

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형태 세부 분류를 살펴

보면 셋째종아리근힘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a유형은 

2쪽 (2.2%), 1b유형은 26쪽 (29.2%), 1c유형은 16쪽 (18.0%), 
1d유형은 2쪽 (2.2%)이었으며, 2a유형은 35쪽 (39.3%), 2b유

형은 1쪽 (1.1%)으로 나타났는데, Ercitki 등 [4]의 연구에서

는 본 연구에서의 분류법 1a유형+ 1b유형이 54.8%, 1c유형

이 16.67%, 1d유형이 11.9%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

였다. 이는 연구 대상 규모 차이에서 보여지는 부분으로 사

료된다. 또한, 셋째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의 형태측정에 관한 

연구 방법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체질인류학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

의 너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셋째종아리근의 너비

는 오른쪽이 평균 19.15±4.26 mm, 왼쪽이 평균 19.11±

5.14 mm였다. Ercitki 등 [4]의 연구에서는 오른쪽이 평균 

14.22±3.19 mm, 왼쪽이 평균 15.69±5.52 mm로 나타났으

며,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형태별로 너비를 측정하였기 때

문에 단순히 수치만을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와의 차이는 인구집단 간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종아리근은 일반적으로 긴발가락폄근의 일부로 여겨

지며, 부착부위의 특성상 발목의 발등굽힘과 가쪽번짐을 도

와주는 근육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1]. 발에서 가장 많이 일

어나는 골절인 다섯째발허리뼈의 찢김골절이 잘 일어나는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부위에 부착하는 근육임에도 [14], 연
구의 초점은 이식건으로서의 사용성을 보기 위한 힘줄의 길

이나 너비, 셋째종아리근의 존재 유무 등의 형태학적 특성에

만 맞춰져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셋째종아리근이 다섯째발

허리뼈의 찢김골절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초적인 해부학자료를 작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Theo-
dorou 등 [10]의 연구에서 셋째종아리근의 섬유가 다섯째발

허리뼈의 찢김골절편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Ercitki 등 [4]은 셋째종아리근이 다섯째발허리뼈의 찢

김골절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분류

법을 살펴보면, 셋째종아리근힘줄 닿는곳이 넓은 형태가 1b
유형, 1c유형, 2a유형으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 세가지 유

형이 총 86.5%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셋째종아리근

힘줄이 닿는곳에 넓게 부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종아리근힘줄은 다섯째발허리뼈의 찢김골절에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47구의 

시신, 89쪽의 발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통계적

인 차이를 검증하기에는 표본이 충분하지 않았다. 둘째, 시
신 연구이기 때문에 사후 변화에 따른 측정치의 차이가 있

을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증된 시신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에 남녀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균등하게 맞출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섯째발허리

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 힘줄의 형태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체질인류학적 자료를 작성하였고, 그와 더불어 셋째종아리

근힘줄 닿는곳의 형태는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부착부위에 

충분히 부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근거로 셋

째종아리근힘줄의 닿는곳의 도식화 연구나 생체역학연구를 

통해 셋째종아리근이 다섯째발허리뼈의 찢김골절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규명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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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셋째종아리근은 종아리뼈의 안쪽면에서 시작하여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부분에 부착하는 근육이다. 본 연

구의 목적은 한국인 시신을 대상으로 셋째종아리근의 닿는곳의 형태를 분류하고 위치를 계측하여 다섯째발허리뼈

의 찢김골절의 발생 기전에 작용하는 셋째종아리근힘줄의 역할에 대한 해부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위하여 포르말린으로 고정된 한국인 시신의 발 89쪽 (남자 61쪽, 여자 28쪽)의 발을 해부하였다. 셋째종아리근힘줄에

서 닿는곳의 형태학적 분류는 Ercikti 등의 분류법을 사용하였고,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의 너비를 측

정하여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셋째종아리근힘줄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1유형 (한갈래) 56%, 2유형 (두갈

래) 44%였다. 힘줄이 없는 경우가 7쪽이었으며 (7.9%), 1a유형은 2쪽 (2.2%), 1b유형은 26쪽 (29.2%), 1c유형은 16쪽 

(18.0%), 1d유형은 2쪽 (2.2%)이었으며, 2a유형은 35쪽 (39.3%), 2b유형은 1쪽 (1.1%)이었다. 다섯째발허리뼈에 닿는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너비는 1a유형이 15.50±2.12 mm, 1b유형이 19.23±3.91 mm, 1c유형이 17.43±3.91 mm, 1d유

형이 12.22±7.07 mm였고, 2a유형이 20.42±5.12 mm, 2b유형이 20.00 mm였다. 각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너비는 성별과 좌우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셋째종아리근힘줄 닿는곳

이 넓은 형태 (1b유형, 1c유형, 2a유형)가 총 86.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닿는곳 형태는 다섯째발허리뼈의 몸쪽부착부위에 부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다섯째발허리뼈 

찢김골절과 관련하여 셋째종아리근힘줄의 닿는곳의 도식화 연구나 생체역학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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